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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  연구목적 및 필요성
 m 배달용기 제조시 사용되는 원료물질, 첨가제 및 중금속과 같은 불순물들은 식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식품으

로 이행될 수 있으며, 식품 및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
 m 부산에서 생산 또는 유통되는 배달용 식품 용기 및 포장의 중금속 및 비스페놀 A의 용출량을 조사하여 배달음

식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
1)

Ⅱ  연구개요
 m 기 간 : 2020년 1월 ~ 2020년 12월(1년)
 m 대 상 : 부산지역에서 유통되는 배달용 용기·포장 총 58건
 m 항 목 : 중금속(납, 카드뮴, 비소), 비스페놀 A, 페놀 용출량

Ⅲ  연구결과
 m 중금속 중 납이 가장 높은 이행빈도 및 평균농도를 보였으며, 최대이행량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용기에서의 

0.61 ug/L로 이는 용출규격(1000 ug/L)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. 카드뮴의 이행량은 폴리에틸렌테레프
탈레이트를 제외한 재질에서만 검출되었고, 비소의 이행량은 폴리스티렌에서만 검출됨

 m 비스페놀 A는 폴리스티렌 재질 총 21건 중 2건에서만 검출됨. 검출된 침출용액은 4% 초산과 n-헵탄이였고 
이행량은 각각 1.555, 4.033 ug/L임. 폴리카보네이트의 비스페놀 A 용출규격(600 ug/L)과 비교했을 때 매우 
낮은 수준임

 m 페놀은 폴리스티렌, 폴리프로필렌, 폴리염화비닐재질의 시료에서 침출용액이 물과 4% 초산일 때 주로 검출되
었으며, 평균 이행량은 폴리스티렌에서 가장 높았음. 최대 이행량은 폴리스티렌 재질 용기에서 침출용액이 
n-헵탄일 때 21.860 ug/L였음 

 m 위해도는 폴리스티렌에서 다른 재질에 비해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지만 모든 재질 및 검사항목에서 
1% 미만으로 나타나 부산지역에서 유통되는 배달용 용기·포장 58종은 모두 검토된 항목에 대하여 안전한 수
준인 것으로 판단됨

Ⅳ  정책연계방안
 m 부산에서 제조 또는 유통되는 식품 용기의 안전성 확인
 m 식품의 포장 및 용기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

Ⅴ  활용계획
 m 식품 배달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

담당부서 : 식품분석팀(☎051-309-2831)
팀장 : 이승주,   담당자 : 조현노


